
Reliance, 한국 석유화학 시장 참여
KP케미칼 놓고 Mits ubis hi- 영안모자와 경쟁 … P- X 세계1위 급부상

인디아 최대의 민영 화학기업인 Reliance Industries 등 3개 화학기업이 KP케미칼의 인수를 위해 경쟁하고

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인디아 경제일간지인 Economic Times에 따르면, Reliance를 비롯해 일본 Mitsubishi와 한국의 영안모자 등

이 KP케미칼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, Reliance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.

KP케미칼의 매각작업은 앞으로 3-4주안에 마무리되며 현재 모기업인 고합의 채권단이 소유권을 보유하고

있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낮은 수준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Reliance가 제시한 인수대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만약 인수에 성공하면 인디아 석유화학기업으로서

는 최초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또 KP케미칼이 현재 중국을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하이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한

Reliance가 중국시장으로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세계 최대의 P-X(Para-Xylene) 생산기업

으로 부상할 전망이다.

인디아에서는 Reliance가 현재 유리한 입장이나 협상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인수에 성공할 수 있

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차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.

한편, 고합은 2001년 말 석유화학사업 부문을 분리해 신설한 KP케미칼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,

현재 인수 의향을 보인 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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